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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북한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정치인과 평론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는 독창적이라고 할만 

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트럼프는 의회를 통해 그리 중요하

지 않은 국내입법을 추진시켰고 외교정책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었다. 취임 후, 30일 이내

로 ISIS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임자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 트럼프는 브렛 맥거트(Brett McGurk) 같은 전 정권의 직원을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게 했다. 선례를 깨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대담하고, 때로는 과하고 비판적

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는 그의 선언은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보좌관 후임으로 존 볼튼을 지명한 것은 

다소 지나친 결정인 듯 하다. 어떻게 이러한 임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트럼프의 북한 정책

에 태도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존 볼튼의 견해가 

덜 보편적이지만 말이다. 관측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미국과 북한간 핵 전쟁 가능

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더 가하고, 전

쟁 발발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지국이면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

하는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이 예상 외로 결실을 맺을 듯 하다. 

 

“외교”라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지난 달 트럼프의 양 국가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발표는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적어도 트럼프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다. 오바마 전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만날 의

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외국 지

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들은 종종 제대로 된 호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북한 

지도자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해외를 돌아다니기만 한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특유의 감수성을 감안하면, 노동자 국가를 칭찬하고 김정은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가짜 뉴스에 의해 만들어진 나쁜 이미지로 고통 받는 사람일 뿐이라

며 만남의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지

도자와 정확하게 어떤 의중으로 만나는지, 그리고 발생할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

는 일이 발생했다. 

 

많은 추측이 난무할 때, 지난 주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위해 중국에 나타났

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은 미국 외교와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트럼프가 북한간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굴욕을 당했다고 본다. 곧 있을 김정은과의 회담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는 대신에, 김정은은 중국과의 유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

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의 특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이 

입장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미국인들이 항상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전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북한

이 인접국가들과 관계를 다질려는 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긍정적인 결과

로서 북한이 처음으로 외교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것은 북한 지도자와 관련된 모든 회담에 미국 행

정부에게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 해석이 옳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은 공식적이고, 양국 외교 전통에 따라 진행됐다. 공식적으로 알

려진 것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이 주변국가와 관계를 다질려 

하고 미국이 북한의 고립을 비타협적으로 보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보다 외교적인 접근의 

기회로 해석한다.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까지 어떤 미국대통령도 세우지 못한 진정 독창적인 업적을 세우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trumps-north-korea-strategy-might-just-work/를 번역한 내용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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